
한국인 유전자 3만3437종 발굴
생명공학연구원 김용성 박사팀 , 미국 NCBI 등록 후 무상공급

과학기술부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단장 유향숙)은 지난 2년간 한국인의 정상 위·간 조직 및 위암·간

암 조직 등에서 DNA를 추출, 고속 염기서열 분석작업을 통해 유전자 3만3437종을 분리했다.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의 공통기반기술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생명 공학연구원의 인간유전체연구실(실

장 김용성)은 지난 2년간 정상 위/간 조직 및 위암/간암조직, 세포주 등에서 총 16만개의 클론으로부터 DNA

를 추출해 고속 염기서열 분석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생물정보학 기술을 이용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 3만3437종의 인간유전자를 분리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도 1996년부터 유사한 연구를 훨씬 방대한 규모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9만여종

의 인간유전자를 분리한 바 있다.

발굴된 유전자 DNA 중 9919종은 전장(Full length)유전자로, 전장유전자는 기능성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완전한 유전자구조를 지니고 있어 유전자기능연구의 핵심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지

난 3년간 확보한 9491종 및 일본 정부 주도의 밀레니엄사업에서 현재 확보한 2만여종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성

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발굴 유전자들은 DNA chip 제작을 위한 소재로서의 활용 뿐만 아니라 유전자 발현에 의한 단백질의 구조

분석, 기능분석, 항체생산 등에 이용됨으로써 인간유전체의 기능을 연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소재로 쓰이고, 궁

극적으로는 진단제, 치료제 및 신약 개발을 위한 원천소재로 활용하게 된다.

사업단은 분리한 유전자 정보를 미국 생물정보센터(NCBI)에 등록하는 대로 일반에 공개하고 국내 연구자들

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의 Research Genetics 등 생명공학기업에서는 전 세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유전자클론는 한

종류당 8달러, 전장유전자클론은 500달러씩 판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국내 연구자들은 시간적으로 경제

적으로 유전자의 기능연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사업단은 한국인으로부터 분리한 유전자를 무상 공급함으로써 그동안 유전체 기능연구를 위해 외국에서 유

전자자원을 고가로 수입해야 했던 국내 생명공학산업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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